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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요

16호 부처님의 꽃 14호 반야동자8호 관음도

할인가할인가 금강반야바라밀경할인가할인가

＠1,500원(100권이상)

경면주사금지능엄신주할인가할인가

＠7,000원(10권이상)
공단등(8cm)

＠3,000원(96개이상)

할인가할인가 바림등(8cm)
＠3,000원(96개이상)

할인가할인가 칼라등표(100매)
＠6,000원

PVC 집게등표(100매)
＠20,000원

8㎜

무연무취향(1케이스)
＠12,000원(10케이스이상)

할인가할인가 주목백팔주
＠8,000원(20개이상)

할인가할인가일반밀대(1Box 70개)
＠105,000원

파라핀양초(1.8ℓ12병)
＠53,000원

생일카드
＠300원(1,000장이상)

할인가할인가불자수지독송(칼라)
＠500원(200부이상)

할인가할인가

할인가할인가

＠3,500원(50권이상)

금강경한문사경

＠9,000원(20권이상)

자비도량참법할인가할인가

※ 불교서적 법보시 기본 100권 인쇄시 20,000원이며
추가인쇄시 100권당 +10,000원 추가됩니다.

＠150원(500장이상)

반야심경한문탑사경할인가할인가

할인가할인가

＠14,000원(10권이상)

한지 108사경 (4종)

신묘장구대다라니(한글) 경전사경 제26호

금지경전세트 (3권+주머니)
＠25,000원(10세트이상)

할인가할인가

＠2,400원(50권이상)
금강경 독송용 삼베삼재풀이

＠600원(200개이상)

할인가할인가금강경탑다라니
＠150원(600장이상)

할인가할인가

䤎침향,주목,염주,염주주머니
䤎양초,향,다포,악세사리
䤎4·8용품,등표,전선·전구
䤎공단등,바림등,만월등,청사초롱
䤎봉축카드,생일카드,프린트지
䤎예수재용품,영가옷,탑다라니
䤎축원카드,용선,위패,부적

䤎사경책,사경지,한지백팔사경
䤎우리말사경책,제브라붓펜
䤎금지경전세트,불자수첩,병풍
䤎금강경,법화경,지장보살본원경
䤎예불천수경,천지팔양경,보문품
䤎백팔대참회문,불설아미타경
䤎한지공책,사경공책,권선문
䤎자비도량참법,성불합시다

䤎국6절(大) (30.5×31.0㎝)
䤎12절 (25.8×26.5㎝)
䤎차걸이 ( 9.0×15.5㎝) 
䤎미니 ( 8.9× 9.5㎝) 
䤎다이어리 ( 9.5×13.4㎝)
䤎탁상 (26.2×19.0㎝) 
䤎한지 (30.0×45.5㎝)  
䤎행복으로가는길(18.1×20.0㎝)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수련문화활성화를위한기반은품격이다릅니다

■VIP형 49,000원 䧇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䧇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
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곳에서도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사용하여도척추와허리를보호하고바른자세의습관을
갖는효과를줍니다. 고급외피를사용하여물이묻어도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하단부분은최고급폴리우레탄으로균형을잡
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기기반반
※제품의 특징 ※

여자들은애낳던순간을평생못잊는다고하고남자들은 군대에서
있었던얘기가평생의레파토리가된다고합니다.

그래도남자들은어느자리건얘기가무르익으면
빠뜨리지않고군대얘기를합니다.

그런데가만히보면남자들의군대얘기에는두가지패턴밖에없답니다.

자기는군대생활을너무편하게했다. 아니면너무힘들게했다, 이두가지.

그런데가만히생각해보면군대에서웃기는일이많이벌어지는건사실입니다.

재미있는건그런남자들의군대얘기를여자들은가장싫어한다는거죠.

실상은젊음을저당잡혔다는것만으로도다마음고생은
비슷비슷했을텐데말예요.

또하나재미있는건20대때군대를면제받은친구들이갔다온
친구들보다군대의생리를더잘알고있다는것입니다.

평소에는별로과장이없는여래아빠도군대얘기가나오면
눈빛이달라지지요.

여래아빠는가끔그시절을생각하면이해할수없는괜한
웃음이나미소를짓게됩니다.

그래도군대에갔다온걸후회하는사람은거의없는것같습니다. 
다른사람에게권할만한것은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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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나
도 애가 안 나와서….

어머나, 저런!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또 군대
얘기야, 다른
얘기는 없어?

아이참, 우리 여
자들은 그런 얘
기들 안 좋아한

다니까

그럼 축구
얘기할 게.

못살아.

물론이지, 헬기뿐이냐.
탱크, 보트 등 안 타본

게 어디 있다고.
그땐 왜 그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고
자도 자도 졸리던지.

가장 젊고 왕성한
시기에 군대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아야 했으니.

마음이 허해서
그랬을 거야.

우리 애들
때엔 그런 일이

없어질까?

괜히술한잔
더마실이유를
만들고있군.

그런 의미에서
한 잔.

그건그래. 그래도
솔직한심정으로
내새끼들은겪지
않았으면좋겠어.

그거야
당근빠다.
나도
그렇지.

통일이 되거나 군인이
전부 직업화되면 마음
가짐이 달라질 테니까.

아빠, 근데
헬리꼽터 타고
뭐했어요.

시간 없다. 한 사람당
5초씩 줄 테니 목욕을

끝내도록.

그때 아니었으면
그런 경험을
어디에서

해 보았겠어.

뭐 하긴, 5분 얻어타고 원래 얻어탔던
자리로 돌아오느라고 꼬박 4시간
걸려 3개의 산을 넘어왔지 뭐.

5초 안에 옷도
다 못 벗겠다.

사회 같으면
찝찝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악, 누가
내 팬티
훔쳐갔다.

에고, 끝없이내려오는명
령. 그런데이제그만해도
된다는명령은없으니….

실은 탱크는 옆뎅이 매달려 가본
게 전부고 보트래야 도하 훈련 때
냇물 하나 건너본 게 전부지만.

알았어, 알았어.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군대에서 축구하던 얘기를
하지 뭐.

아빠,
정말이야?

우아,
세상에.

우와, 정말. 
전방에서 근무한 나는
별은커녕 별 그림자도
한 번 구경 못 하고

제대했는데.

아, 언제
퇴근하나.

군대에서 고생하다
휴가나온 친구들

안쓰러워서 챙겨주다보니
맨날 듣는 게 그런 얘기들

뿐이라서.

너정말모르
는게없구나.

그러니까아빠가팀스피리트
훈련을나가미군헬기를

얻어타게되었는데.

우와, 아빠.
진짜헬리콥터를

타봤어요?

전방은 어쩌고 저쩌
고, 후방은 어쩌고 저
쩌고 그러니까 너는
그런데서 생활하려면
이러이러하게….

제대가 몇 일
남았지.

내가 철책에서 근무설 때는
물이 귀해서 겨울에는 눈을 녹여서
밥을 해먹고 여름에는 빗물에

밥을 말아 먹었지.

크으, 맞아. 나는 한겨울에
옷을 잔뜩 껴입고 보초
서는데 얼마나 옷을 많이
껴입었는지 감춰간 담배를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걸리는 시간만 꼬박
한 시간이 걸리더라구.

아빠가 군대 생활을
했던 강원도 골짜기
는 얼마나 추운지 오
줌을 누면 바로 얼어

붙었어.

나는 육본(육군본부)에서
암호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발길에 채이는 게 다 별이었어. 
그러니 대청소라도 할라치면
육군대령이 유리창을 닦고
대위들은 화장실을 치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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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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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옳든그르든현실에서벌어지는일들은
받아들일줄알아야겠지요.

우리 여래, 어서 빨리
군대 안 가도 되는
좋은 세상 왔으면

좋겠다.

시…정 하겠습
니…다.

가위에
눌렸나보네.

군대
꿈인가봐요.

아빠 몰랐어?
오빠 꿈이
군인이잖아.

할아버지도
장군감이라고
하셨잖아.

아휴~ 시끄러워.
여래야.


